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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자꾸 해드림으로 나를 자랑하고 스스로 만
족해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다. 때때로 신
자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자꾸만 일을 만들어
내는 일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보다 하나
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을 먼저 누리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
쁨과 기대와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
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용
서하심과 품으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영광이 
충만하여 예배당에 들어서는 자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두렵고 떨림의 경외와 진
실함과 경건함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있는가? 

끝으로 생명나무에 속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삶이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나무는 영
생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가치있고 시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
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만족과 인기와 칭찬을 듣기 위하여 일시적인 생명을 주는 삶을 살지 말고, 영
원한 복된 생명,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판단과 그들이 만든 선악의 기준과 법이 아니라, 엄위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지 판단하
며 행동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과 결정은 변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시대와 나라와 사람들의 찬반과 상관없이 공평하고 의롭고 변치 않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람들이 산출한 선악과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임을 인류 역사가 증명해오
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의 기준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선악의 기준에 따라 거기서 맺는 열
매들이 과연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겠는가?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이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지 않고서는 생명의 열매,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먹으면 죽는 
독이 가득한 썩은 열매를 아무리 겉만 무지개 색깔로 아름답게 장식한들 그것이 얼마나 가겠으며 참 
맛과 생명을 줄 수 있겠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마 
7:19)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신다. 

이 땅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재심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심판대가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최후의 심판대이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
심을 잊지 말고 생명나무에 속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어떤 나무에 속
해 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속해 나도 죽고 남들도 죽이는 열매를 맺으며 나누고 있는가? 아
니면 생명나무에 속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나누고 있는가? 
이 양자 택일의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답변하며 살겠는가?


